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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
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제19회 창작성가의 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 지휘

자)가 지난 27일 오후 6시 세리토스장로교회에

서‘제19회 창작성가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가주 크리스천 시인들과 

작곡가들이“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시편 96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성가곡들이 선을 

보였다. 전현미 회장은“19번째 창작성가의 밤

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며“호흡이 

있을 때까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행사에 참석한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는 초교파적 교회 

연합기관이다. 지난 48년 동안 교회음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남가주에 있는 교회간 연합 사업에 

참여하고, 교회음악을 통한 복음전도 사역과 신

앙 부흥운동을 이끌고 있다. 오는 11월 17일(일) 

저녁 6시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에서 열리

는 제38회 찬양합창제에 참가할 예정이다.

▶ 문의: (310) 381-9835

찬양 사역자 초빙
HD은혜교회 

필랜에 위치한 HD은혜교회(담임목사 강기평, 

7898 Phelan Rd., Phelanm CA 92371)가 수요일 

저녁예배와 주일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할 찬양 

인도자(목사 혹은 전도사)와 반주자를 초빙한

다. 이 교회 관계자는“찬양 인도자의 사모가 반

주자로 동행하길 원한다.”며“사례비 등 다른 제

반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D은혜교회는‘예배는 축제처럼, 선교는 사

명,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을 모토로 지난 1월 

창립됐으며 강 담임목사는 남미 파라과이에서 

14년간 선교사로 사역하며‘사랑의 교회’에서 

12년 간 담임목사로 봉직했다.  

▶ 문의: (760) 844-0882, paulpark@gmail.com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는 것입니다

수 있을지 몰라도, 복락이 다하면 

다시 인간세상이나 지옥으로 떨어

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통에서 벗

어나는 최상의 방법은 다시 태어나

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중생들의 복락을 위하여 기꺼이 다

시 몸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보살님(부처님과 중

생의 교량역할을 하는 이)이십니다. 

예컨대 지장 보살은 얼마든지 성불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하지만 중생을 가엾이 여겨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남김 없이 구제하기 

위해서 성불을 유보하고 보살로 머

물러 계시면서 지옥이 완전히 비워

지기까지 성불하지 않으리라 결심

하시고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다

시 태어나지 않을 수 있는 무심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일부러 마음을 

일으켜 중생들을 위하여 이 사바세

계에 머무르며 헌신하는 분들이 바

로 보살입니다.

죽음은 삶을 비춰주는 불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 삶을 비춰

주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이 없는 삶은 

빛이 없는 삶이며,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이렇게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

가야 할 이유가 없는 삶입니다. 죽

음은 삶의 친구이며 삶을 지탱해주

는 에너지입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별하는 날, 그 죽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호 스님-

다른 종교에서는 영생(永生)을 말

하지만 불교에서는‘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不生)’을 설파합니다. 여기

에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과연 즐겁기만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즐겁게만 산다

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재미

있고 즐거운 일이라도 한때가 지나

가면 그만인 것은 아닐까요? 변화

가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과연 

행복을 담보해줄까요? 물론 즐거움

으로만 가득 찬 세상에서 영원히 건

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즐거움이란 괴로움의 상대

적 개념입니다. 즐거움만 있는 곳에

서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조차 없겠

지요. 괴로움이 있기에 즐거움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삶 또한 

죽음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오히려 삶이 가치 있게 여겨

지고 생동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삶만 있다면 삶을 생생하게 만끽할 

수가 있을까요?

옛날 어느 사나이의 집에 아름답

고 기품 있어 보이는 한 여인이 찾

아왔습니다.

“그대는 누구입니까?” 

“저는 공덕녀(功德女)라 합니다.” 

“무엇을 하는 분인지요?” 

“소녀에게는 묘한 재주가 있어서, 

저를 보는 사람은 모두 기분이 저절

로 좋아집니다. 또한 저와 함께 있으

면 재물이 모이고 수명이 늘어나며 

운수대통하게 되지요.”그러면서 함

께 살기를 요청했습니다. 

사나이는 흔쾌히 수락했지요. 그

런데 조금 후, 또 다른 여인이 찾아

왔습니다. 그 연인은 앞의 여인과는 

정반대로 추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

니다. 

“그대는 누구요?” 

“저는 흑암녀(黑暗女)입니다.”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저 또한 묘한 재주가 있어 저를 보

는 사람은 모두 기분이 나빠지게 됩

니다. 또한 저와 함께 있으면 부유한 

자가 가난해지고 수명이 줄어들며,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어지지요.”

사나이가 기겁을 하여 쫓아내려

하자, 그녀가 말했 습니다. 

“앞서 온 공덕녀는 저의 언니입니

다. 저희 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같

이 다녀야 하기에, 저를 쫓으려면 언

니도 함께 내쫓아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에, 늘 우리에게 두려움으

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모든 존재는 

변화합니다. 일단 존재한다면 그 무

엇이든 변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재라는 말 자체가 변화의 의미

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변화가 없다면 존재를 느낄 수가 없

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있으므로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으므로 시

간이 있습니다. 존재는 곧 시간이며,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에 테어난다는 것은, 상대적인 모든 

것을 수반함을 의미합니다. 존재는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존재하기 때

문입니다. 

고통 끝에는 즐거움이 있으며, 즐

거움이 다하면 고통이 오는 것입니

다. 천당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복

락이 있으면 재앙이 있습니다. 선이 

있는 곳에서 악은 더욱 드러나며, 

악이 있는 곳에서 선은 더욱 선명해

지는 법입니다. 이와 같은 상대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최상의 방법은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당에서 일시적인 복락은 누릴 


